(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로마서 12:1~18. 지상에서 성역을 행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분의 속죄를 앞서 바라보는 방법으로써 동물의 희생제물을 바칠 것을 명하셨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종과 봉사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을 헌신함으로써“산 제물”로 우리 스스로를 바칠 것을 명하셨다. (30~35분)

돌 몇 개와 성냥이 앞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우리가 구약전서에 나오는 희생을 드리려 한다면 이 물건들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 어떤 중요한 것이 빠졌는가?

출애굽기 12장 5절을 읽고 또 동물 희생의 특징 몇 가지를 찾아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동물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엠 러셀 밸라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희생의 율법에 관하여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주요하고도 영원한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담,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신약전서에 나오는 사도들에게 적용되었으며, 또 우리가 희생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두 가지 주요 목적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증명해 보이는 것과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일에서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엠 러셀 밸라드, 희생의 율법 [신약전서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종교 교육가들에게 행한 연설, 브리검 영 대학교, 1996년 8월 13일], 1쪽)

밸라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돕는 희생의 율법이 갖는 기본적인 목적이 계속되기는 하였으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희생에 따라서 두 가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 의식이 희생 의식을 대신한 것이며, 두 번째는 이 변화가 희생의 초점을 그 사람이 바친 동물에서 사람 자신에게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희생은 드리는 것에서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엠 러셀 밸라드, 희생의 율법, 5쪽; 또한 제3니파이 9:19~20; 교리와 성약 59:8, 12 참조)

로마서 12장 1~2절을 읽고 이 구절이 밸라드 장로의 말씀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생각해 본다.

•“너희 몸을 … 거룩한 산 제물(희생)로 드리라”(1절)는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받아들여지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 그러한 희생이 어떻게 시험이 되는가?


• 그 희생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데 도움이 되는가?

로마서 12장 9~2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희생을 묘사하는 많은 표현이 들어있다. (9절에 있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와 “악을 미워하고”라는 표현이 그 예이다.) 
밸라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고 생각한다.

“우리가 스스로의 이기적인 바람을 희생하고, 우리의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더욱 더 [주님과] 같이 됩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희생을 바치라는 계명을 받고 있으나 동물의 피를 흘려서 바치라는 계명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좀 더 신성하고 거룩하게 할 때 가장 높은 차원의 희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희생의 율법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 우리가 이런 계명과 또 다른 여러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 우리는 좀 더 신성하고 거룩하게 되어 우리 주님처럼 됩니다.’”“ (엠 러셀 밸라드, 이브로부터 배우는 교훈”,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96쪽)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동물이나 곡식을 요구하시는 대신, 이제는 우리에게 경건하지 못한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희생의 율법을 더 높은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영혼에 이르게 됩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진정한 개인적인 희생은 결코 짐승을 제단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내재한 동물적인 본성을 제단 위에 놓고 그것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엠 러셀 밸라드, Conference Report, 1995년 4월, 91쪽;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67쪽)

“희생은 순수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정도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바치는 희생에 의해 측정될 수 있습니다.” (엠 러셀 밸라드, 희생의 율법, 3, 5~6쪽)

밸라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주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육으로 난 우리와 그것과 관계된 경건하지 못한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내맡길 때,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며, 또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며, 의롭다하심을 얻을 것이며, 정결하게 될 것이며, 그분의 모습을 우리 몸 안에 가지고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사이야서 5:2; 앨마서 5:14; 모세서 6:59~60 참조)”

“모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그분께서는 희생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생애와 성역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사명은 그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주시는 사랑의 행위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희생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또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

“희생의 원리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실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너무도 쉬운 일이 된다면, 간증의 깊이가 얇을 것이며, 그 간증의 뿌리는 우리 개척자 조상들의 간증과는 다르게, 땅속으로 내려가 자리잡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희생의 율법을 이해하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가르치고, 또 그것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참으로도 중요한 일입니다.” (엠 러셀 밸라드, 희생의 율법, 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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